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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 정체성1)

￭ 서울시민의 서울거주 현황
￭ 서울시민의 고향의식

￭ 서울의 상징공간에 대한 인식
￭ 서울 축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

서울시민의 서울거주 현황
○ 서울에서의 거주 황

- 서울시민들이 언제부터 서울에 살아왔는지를 알아본 결과, 서울시민의 10명  5~6명 정

도인 57.2%가 본인 세  때부터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부모 세  때부터 서

울에 거주했다는 비율은 33.6%, 조부모 혹은 그 이  세  때부터 서울에 살아왔다는 비

율은 6.5% 음. 

- 개 조부모 세 부터 서울에 살아온 사람들을 서울 토박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  토박

이의 비율은 6.5% 정도로 낮으며, 과반수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해 혹은 교육을 

해 서울로 이주해 왔음을 추론할 수 있음.

<그림 1> 서울에 처음 정착한 시기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) 본고의 내용은 2003년 서울형 서베이 결과를 토 로 작성한 것임. 서울형 서베이는 서울시 20,000가구, 47,631

명 가구원을 상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생활, 가구상태 등을 포 하는 서울시의 도시사회정책지

표에 한 조사임. 서울형 서베이는 2003년 처음 실시되었으며,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년 서울형 서베이를 실

시할 계획임. 서울형 서베이의 서울시 주 부서는 정보화기획단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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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구별 서울에서의 거주 황

- 조부모 세 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는 소  서울 토박이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로구

(11.0%), 용산구와 강남구(9.2%), 서 문구(9.0%) 등으로 나타났음. 나의 세  때부터 서

울에 거주했다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로구가 64.7%로 가장 높고, 천구 64.1%, 랑

구 63.5%, 동 문구 61.2%의 순임. 

           <표  1> 구별 서울 거주시기 황

응답자수

처음 서울에서 살게 된 시기 (%)

조부모 세 나 그 이 부모 세 부터 나의 세 부터 무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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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민의 고향의식
○ 서울에 한 고향의식  

- 도시민이 도시공간에 뿌리 내리기 해서는 소속감으로 표되는 지역 정체성이 요한 

역할을 함. 이를 악할 수 있는 지표로 ‘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정도’를 설정하여 서울

서베이를 통해 악하여 보았음. 

- 그 결과, 서울시민 10명  6~7명 정도인 63%는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

나타남. 즉, 체 서울 시민  ‘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이 고향이며 고향으로 인식한다’는 

비율은 28.2%이며, ‘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’

는 비율은 34.8%로 나타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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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응답

 <그림 2> 서울시민의 서울에 한 고향의식

○ 서울에 한 고향의식의 구별, 세 별 차이   

- 서울을 고향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은 통 인 도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, 

종로구와 구민의 71%가 서울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음. 한편, 성동구, 구로

구와 천구, 성동구 등에서는 서울을 고향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

으로 낮게 나타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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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림 3> 구별 서울에 한 고향 인식도

- 한편,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감이나 소속감은 세 별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

운데 50 의 48%, 그리고 40 의 40%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살다보니 서울이 

고향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음. 그러나 30 의 경우, 서울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

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(28%)에 비해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

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(31%)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. 

-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서울의 인구구성의 심부인 30  장년층들이 서울에 한 소속

감으로서의 고향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. 

- 서울시에서는 서울정도 600년 행사, 서울시민의 날 행사, 월드컵 개최 등으로 서울시민으

로서의 자 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나, 향후에도 이러한 서울

시민의 정체성 제고를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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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의 상징 공간에 대한 인식 
○ 서울을 표하는 공간 

- 서울시민들 10명  6명 정도는 서울을 표하는 공간이 한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

타남( 복응답 기 ). 그 다음으로 남산(인왕산, 북한산)이 30.1%로 높으며, 고궁이 서울을 

표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.4% 음.  

- 이 결과를 통해 한강과 남산 등 자연 환경  요소가 서울을 특징짓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

있었으며, 동시에 남 문시장, 월드컵 경기장, 63빌딩, 인사동 등 최근 서울을 마  할 

수 있는 장소로서 부각되는 곳 역시 서울의 상징 공간, 는 이미지 형성에 요한 역할

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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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4> 서울의 상징 공간에 한 설문조사 결과 ( 복응답 가능)

○ 세 별 서울 상징공간의 차이  

- 한편, 이러한 서울의 상징공간에 한 인식은 세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. 10 의 경

우, 서울의 상징공간을 한강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4%로 다른 세 에 비해 낮은 반면, 월

드컵 경기장(21%), 패션거리(19%), 코엑스몰(15%) 등이 서울을 상징한다고 인지하는 비율

이 다른 세 에 비해 높게 나타남. 20, 30 의 경우 한강, 남산, 고궁 등 자연환경  장소

를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인지하면서도 남 문시장을 서울의 표 인 장소로 인지하는 비

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. 

-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은 세 들의 서울의 상징공간에 한 인식의 변화를 반 하여 도

시마 에 극 으로 활용하고, 향후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청계천 등을 서울의 

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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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축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 
○ 하이 서울(Hi Seoul) 페스티벌에 한 인지도

- 2003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표  축제인 하이 서울(Hi Seoul) 축제에 한 인지도는 아

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. 서울시민 10명  3~4명만(38.4%)이 이 축제를 인지하고 있는 

것으로 나타남. 

 

<그림 5> 서울축제에 한 인지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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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6> 서울축제 참여율과 만족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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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하이 서울(Hi Seoul) 페스티벌 참여자 구성과 시사  

- 먼  하이 서울 축제에 한 인지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. 반면, 이러

한 인지도의 차이에 비해 참여도의 차이는 약간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. 

- 따라서 이러한 서울축제에 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과 함께, 서울축제 인지자들을 축제

의 장으로 끌어들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. 이를 해서는 

하이 서울페스티벌이 많은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종합축제가 

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개발이 필요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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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7> 구별 서울 표축제 인지도와 참여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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